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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 기법과 SVDD에 기반한 다중 클래스 SVM을 이용하여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결과 50개의 설문 문항 중, 신노년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적인 19개의 주요 설문 문항들을 도출함으로써, 핵심 문항으로만 구성된 보다 정확한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밝혀진 주요 변인의 통제나 조절 강도에 따라 신노년층이 성공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노인정책 관련 전문가나 연구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

근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노인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노

인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신노년층(Neo-Elderly)이라 불리는 

이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전통적인 노

인에 비해 개방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과 

사회적 삶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1].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연금, 저축, 부동산 수입 등

의 자산으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2]. 기존의 노인층이 노

년기를 ‘인생의 종말기’로 보는 반면, 신노년층은 이 시기를 ‘자

기실현의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이라 여기며, 현역에서는 은

퇴했지만 생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활동적인 노

년을 보낸다. 따라서 신노년층은 자기 계발과 관리에 힘쓰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며[3], “성공적인 노년(SA: Successful 

Aging)”을 추구한다[4].

  지금까지 일반적인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노인의 교육 정도, 건강상태, 경제 수준은 삶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5], 가족 및 사회관

계망, 여가활동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또한 경제활동, 자녀원조활동, 이웃 및 친구 원조활동 등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그러나 신노년층이라 불리는 육체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향상된 교육수준과 높은 경제력

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신노년

층으로 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문헌 조사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상용화되던 사

회과학적 통계방법이 아닌 전산학 분야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의사나무결정 기법이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숙 등[8]은 의사결정나무 분석기

법을 활용하여 재가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를 끌어내는 사정 항목들을 추출함으로써, 재가 

노인들의 욕구를 다양한 설명 변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였다. 

Nayak 등[9]과 Pitt 등[10]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공

헌하고 있는 호주의 활동적인 노인들(active aging)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설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165개의 설문 문항 중, 주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전체 노인 데

이터에 대해 클러스터들을 추출한 후, 각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44개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후, 44

개의 변수들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의사결정나무 및 연관규칙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결과로부터 165개의 변

인들 중 44개만을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인 배경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요구된다. 신성례 등[11]은 

학내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교육환경 요인 중, 청소년의 흡

연과 금연의지의 예측변인을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이용하

여 파악하였다. 서울시 1개구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

석 결과, 흡연하는 친구의 유무와 학교의 금연의지가 가장 유

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박은경 등[12]은 사상체질 진단

을 위해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설문 문항이 121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응답자가 불편을 느

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통

하여 체질을 감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16 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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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의 발견 및 변인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로써,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예

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의 패턴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패턴 분류기의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개발된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 방법(attribute subset 

selection) 중 그 성능이 이미 검증된 Hall의 방법[13]을 전처

리과정에서 사용한다. 또한 예측모형으로써, 통계적 학습이론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기반을 둔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진 분류기라는 

SVM의 기능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주어진 문제가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생활만족도와 같이 다중 분류 문제에는 SVM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클

래스 SVM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SVDD)[14]을 기반으로 본 연구팀에서 제안한 다

중 클래스 SVM[15]을 생활만족도를 위한 예측모형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Sampling Procedure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 한국의 신노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중산층 이

상의 노인을 선별하였다. 1) 거주형태는 자가이거나 최소한 전

세 독채에 거주하여야 한다; 2) 은퇴 전 직업 또는 현직의 직

업적 특성이 전문직․사무직․관리직이거나 직업 내 지위가 과장 

이상이어야 한다; 3)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중산층 귀

속의식(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6년 7월에서 8월에, 본 조사는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신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일

반적인 경향 분석을 위해서는 총 206명의 응답자를 분석하였

고, 예측모형을 위해서는 무응답 항목이 없는 190명의 설문 데

이터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Measurement Scale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년들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기초로 가족지지, 수행능력, 욕구충족, 생산적 활동, 생활 

만족도 등 5가지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지지: 지지의 제공자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정서

적 지지 및 정보적 지지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문항은 Seeman 등[16]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성혜영 등[17]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과 자신의 고민을 잘 

들어 준다는 느낌을 말하며,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각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자녀로

부터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행능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능과 인

지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wbridge 등[18]이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 검증

에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

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욕구 충족: 욕구에 관한 문항은 이수애[19]가 Maslow 욕구 

이론을 참조하여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중산층 노인이 

삶의 영역들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생존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자아성취 

욕구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 사회적, 자아, 자아성취 욕구가 충족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적 활동: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체(모

임)활동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급노동보다는 무급노동

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 학습활동, 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영역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매일 한다’까지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20]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성혜영[17]이 한국어

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

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

음을 의미한다. 

  설정된 각 변인들과 설문 구성 및 신뢰도 값은 [표 1]과 같

다.

[표 1] 설문조사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값

             변    인 
문항

수
평가척도 Cronbach'α

 가족지지
 배우자 지지 4 5점 리커트 척도  .838
 자녀 지지 4 5점 리커트 척도  .843

 수행능력
 신체적 기능 5 5점 리커트 척도  .896
 인지적 기능 5 5점 리커트 척도  .842

 욕구충족

 생존 욕구 7 5점 리커트 척도  .809
 사회적 욕구 7 5점 리커트 척도  .778
 자아 욕구 9 5점 리커트 척도  .802
 자아성취 욕구 6 5점 리커트 척도  .800

생산적

 활동

 단체활동 1 서열척도 -
 학습활동 1 서열척도 -
 자원봉사 1 서열척도 -

 삶의 질

 생활만족도 5 5점 리커트 척도  .723
 우울감 5 5점 리커트 척도  .864
 자기효능감 8 5점 리커트 척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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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통계자료

  다음의 [표 2]는 기초 통계 자료로서, 각 항목들에 대한 조

사 대상자들의 평균값을 조사한 것이다. 각 변인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한국의 신노년층은 가족지지, 수행능력, 욕구 충족, 

생활만족도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5점 리커트 

척도이므로), 생산적 활동의 경우에는 6점 서열 척도이므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와 같은 단

체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 노인들의 특성이 신노년층에서

도 역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기초 통계 자료

남 여 전체

가족 지지 3.94 4.03 3.98
수행 능력 3.26 2.95 3.11
욕구 충족 3.76 3.75 3.76

생산적 활동 2.91 3.51 3.19
생활만족도 3.49 3.35 3.43

4.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 

  패턴 분류를 위한 효율적인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attribute 

subset selection)은 중요한 연구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고차

원의 패턴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패턴 인식기의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이다. 최적의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은 최초의 속성 집합 

로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된 성질을 갖는 특징을 사

전에 제거한 속성 부분집합 를 찾는 문제이며,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분류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50개의 설문문항 데이터에 대한 속성 부분집

합의 선택 방법 중 그 성능이 이미 검증된 Hall의 방법[13]을 

사용한다. 이는 최적우선탐색(best first search) 방법과 속성 

혹은 특징(attribute or feature) 값 에 대한 엔트로피, 목표 

클래스와 속성들 간의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여 전체 속성들의 

확률 분포도를 가능한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최소 개수의 속

성집합을 찾는 방법이다.

5. 다중 클래스 SVM 

  통계적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SVM은 주어진 문제를 항상 

전역적 최적해가 보장되는 convex quadratic problem으로 변

환하여 해를 구하기 때문에 패턴인식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성

능을 보여주고 있다. SVM의 기본 원리는 선형 분리(linearly 

separable)가 가능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차원에서 입력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학습 데이터의 출력으로 {-1, +1}처럼 

이진 값으로 구분되는 문제를 고려한다. 두 집합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정의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선형 식별함수인 

초평면(hyperplane)을 정의할 수 있다[14-15].

그림 1. 선형 분리가 가능한 최적 초평면과 support vector

  이진 분류기라는 SVM의 기능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주어진 

문제가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다중 분

류 문제에는 SVM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

러 개의 이진 분류기인 SVM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중 클

래스 SVM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이다[14]. 그

러나 SVM을 이용하여 다중 클래스 SVM을 설계할 경우, 각 

SVM은 관측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여 결정 경계면을 생성함

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오분류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므로 해당 클래스만을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단일 클래스 분

류기(one-class SVM)로서 결정 경계면을 선택하는 것이 다중 

클래스 SVM의 설계 시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클래스 SVM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SVDD을 기반으로 

본 연구팀에서 제안한 다중 클래스 SVM[15]을 생활만족도를 

위한 예측모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본 실험에서는 190명의 설문지에 근거한 생활만족도의 분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랜덤하게 선택된 172개(만족 86개, 

보통 66개, 불만족 20개)의 설문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였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18개를 포함한 96개의 설문 데

이터에 대해 분류 정확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분류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ecall과 precision을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21]: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2)

  위 식에서 () (number of total )는 라는 해당 생활만족

도 클래스(만족, 보통, 불만족)의 전체 원소의 개수, () (true 

positive of )는  생활만족도 클래스 원소 중에서 실제  생활

만족도 클래스에 속한 원소의 개수, () (total number of )

는  생활만족도 클래스로 분류된 전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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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실험은 50개의 설문문항을 가족지지, 수행능력, 욕

구총족, 생산적 활동의 4가지 대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

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조정상수 C는 0.1, 커널 

함수인 가우시안 함수의 상수 값은 만족: 0.01, 보통: 0.07, 불

만족: 0.02로 고정하였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

활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만족, 보통, 불만족)들이 모두 

recall과 precision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표 3] 4가지 대표 카테고리 평균값을 이용한 생활만족도의 성능 측정 표

           평가 항목

type ()
recall precision

만족 (0.01) 97.9 88.7
보통 (0.07) 86.5 97.1

불만족 (0.02) 81.8 90.9

  두 번째 실험은 50개의 설문문항을 11개의 대표 카테고리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생존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욕구, 성취욕구, 봉사활동, 단체활동, 학습활

동)에 대한 평균값으로 테스트하였다. 여기서 조정상수 C는 

0.1, 커널 함수인 가우시안 함수의 상수 값은 만족: 0.02, 보

통: 0.12, 불만족: 0.1로 고정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만족, 보통, 불만족)들

이 모두 recall과 precision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표 4] 11가지 대표 카테고리 평균값을 이용한 생활만족도 성능 측정 

           평가 항목

type ()
recall precision

 만족 (0.02) 100 90.6
보통 (0.12) 89.2 100

불만족 (0.01) 81.8 90.0

  세 번째 실험은 50개 전체 설문문항의 모든 값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50개의 전체 설문문항을 모두 사용할 경우 

분류문제의 특성상 중복된 속성을 갖는 설문문항, 또는 분류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설문문항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차원의 증가로 인한 계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제의 비

선형성을 더욱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생활만

족도의 분류결과가 상대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 이에 본 실험

에서는 전처리과정으로 java 기반의 machine learning tool인 

weka[22]에서의 Correlation Feature Selection을 사용하여 최

적의 속성 부분집합(19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속성 부분집합은 아래의 [표 5]에 정리하였으며, 욕구충족 카

테고리에 포함된 설문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6]는 [표 5]에서 정의한 최적 속성 부분집합의 

원소 19개와 50개의 설문문항 모두로 테스트한 비교실험 결과

이다. 여기서 최적 속성 부분집합에서의 조정상수 C는 0.1, 커

널 함수인 가우시안 함수의 상수  값은 만족: 0.01, 보통: 

0.32, 불만족: 0.02로 고정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

개의 속성 부분집합만으로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들

이 모두 recall과 precision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표 5] 50개의 설문 문항 중 CFS에 의해 선택된 19개 설문문항 일람 표

         설문지 문항  

카테고리
선택된 문항

가족지지 3번
수행능력 11, 15, 16번

욕구충족
20, 22, 25, 26, 29, 35, 36, 38, 41, 
42, 43, 44, 45, 46번

생산적 활동 48번

[표 6] 최적 속성 부분집합과 50개 설문문항 모두를 이용한 생활만족도 

분류 성능 측정 표

        평가 

        항목

 type

 CFS (19개의 설문 
문항 사용)

50개의 설문문항 모두 
사용


value

recall precision 
value

recall precision

만족 0.01 100 94.1 0.01 100 92.3
보통 0.32 91.9 100 0.65 89.2 100

불만족 0.02 90.9 90.9 0.6 90.9 90.9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성 부분집합의 선택 기법(CFS)와 SVDD에 기반한 다중 클

래스 S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패턴분석을 위

한 자동화 알고리즘의 역사적 진화과정 중, 가장 강력하다고 

이미 검증된 SVM을 처음으로 설문분석의 예측모형에 적용하

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의 통제나 조절 강도에 따

라 신노년층이 성공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노인관련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50개

의 설문 문항 중, 신노년의 생활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설문 문항들을 도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설문 문항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예측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긴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설문 응답자들의 불편

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설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조

사대상자들이 한국의 신노년층을 대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특

히, 학력, 수입 및 직업을 바탕으로 신노년층을 구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SVM

의 구조적 성격 상, SVM의 예측결과는 비교적 높으나, 주요 

변인들간의 의미론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신노년층의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자기효능감, 우울감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축해 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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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한 한국 신노년층의 삶의 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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